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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P&G 기저귀 유해 여부, 프랑스 대사관에 물어보는정부”

(’17.2.7. 조선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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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국내에는 다이옥신·살충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, 국표원이

관련 내용을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

□ 유사 제품에 대한 관리 부처 상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다이옥신의 관리는 국제 협약*을 반영하여 제품별 안전기준보다는

배출시설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

이러한 이유로 EU에서도 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관련 기준을 未규정

*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도 스톡홀름 협약을 반영하여 배출시설별
배출기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

□ 산업부와 식약처*는 위생용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유아용

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를 식약처로 안전관리 이관하기로 합의('16.7월)

* 식약처가 여성용 생리대를 旣관리

ㅇ 현재 국회에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이 상정중인 바, 법 통과

후 기저귀를 식약처로 이관하여 동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
배진석 과 장 (043-870-5454)
지민호 연구사 (043-870-54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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